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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5. –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이 지난 28일(토) 공개된 3화에서 건물주를 꿈꾸는 ‘임장 동호회’ 회원으로 변신한
하정우,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 네 배우의 통제 불능 예능감으로 ‘대혼돈 에피소드’를 터뜨리며 주말을 장악했다.

<자매치킨>은 취미에 진심, 치킨에 덕심인 수지, 이랑, 민 세 자매가 운영하는 동호인 성지 치킨집에 찾아온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
펼치는 치키타카 케미 토크쇼다.

동호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수지는 하정우의 근황에 대해 “입이 바짝바짝 마르나 보다? 나 혼자 괜히 흑심 품고 있었잖아”라
는 매운맛 고백 공격으로 현장을 단숨에 점화시켰다. 이에 하정우는 앞으로 신혼부부인 척 임장 다니는 것을 못하겠다고 선언하며
임장 크루들을 술렁이게 했고, 19금과 29금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애드리브로 이수지와 정이랑을 찐으로 당황시키며 현
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최근 일본 ‘키네마 준보’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심은경은 “제가 쏠게요! 있는 거 다 주세요”라며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세 자매의 상
상 초월 텐션에 결국 “잠깐만 쉬고 올게요”라며 사상 최초의 ‘현장 이탈’을 선언하며 위기를 맞이했다. 수차례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심은경은 크루들의 상황극만 펼쳐지면 혼잣말 폭주러로 대변신하며 새로운 예능 캐릭터의 탄생을 알렸다. 또한, 화제를 모았
던 아이돌 성덕 인증에 이어 이번에는 깜짝 영상 편지로 수줍은 팬심을 드러내며 반전 매력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살아오면서 영끌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연기”라고 말하며 신인 시절 하정우의 연기를 보며 공부했다고 밝힌 김준한은 “하정우 형



님이 떨려? 내가 옆에 있는 게 떨려?”라는 이수지의 돌발 질문에 이수지를 향해 “사실… 조금 더 떨린 것 같아”라고 답해 현장을 뒤
집어 놓았다. 정수정은 사랑에 미쳐 영끌하는 상황극에서 “카푸어 vs 하우스푸어?” 선택 질문에 급격히 몰입 모드에 돌입, 결국 참
고 있던 텐션이 터지며 ‘차도녀’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어색함으로 시작해 광기로 끝난 3화에서는 배우들의 숨겨진 예능 포텐을 완벽히 끄집어냈다는 평이다. 세 자매의 기세에 탈탈 털
리면서도 끝내 <자매치킨> 세계관에 동화된 톱배우들의 처절한 생존기는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웃음을 선사했다.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 회원 누구나 쿠
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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